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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의존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초4 패널의 3차년도(초6), 4차년도(중1), 5차년도(중2)의 3개년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1,96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본 연구의 자료는 IBM SPSS 27.0 프로그램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Pearson의 상관분석과 시간에 따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스마트폰 의존 및 삶의 만족도의 변화 양상을 추정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변인들 간의 종단적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스마트폰 의존의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user-defined estimand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기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는 모두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의존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초기값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의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스마트폰 의존 변화율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변화율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가정 및 학교 현장에서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개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의존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프로그램이 개발 및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smartphone dependency, and life 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ts,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role of smartphone dependency in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on life satisfaction. Using longitudinal data from the 3rd (6th grade), 4th (1st year of middle school), and 5th (2nd year of middle school) waves of the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8), the study analyzed data from 1,960 adolescents. Data were analyzed with IBM SPSS 27.0 and AMOS 23.0, employ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s, and latent growth modeling to assess changes over time in parenting attitudes, smartphone dependency, and life satisfaction. A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and AMOS user-defined estimand were use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smartphone dependency. Results revealed that while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declined over time, smartphone dependency increased. Initial smartphone dependenc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and the change in smartphone dependency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parenting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significant role of parenting attitudes i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nd suggest the need for targeted interventions to reduce smartphone dependency through engaging programs in both family and educational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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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인간은 자신의 삶에 만족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 나아갈 수 있다. 삶의 만족도란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적 평가로 개인의 건강한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이다(Diener et al., 1999). 아동권리보장원(2024)에서 발표한 OECD의 아동 삶의 만족도 국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세 아동 중 26.1%가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여 OECD 평균인 33.8%보다 7.7% 낮은 반면, '낮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22.3%로 OECD 평균인 17.9%보다 4.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낮은 삶의 만족도는 불안, 우울 등 부정적 정서(신승배, 2018)와 더불어 이후의 부적응 및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Goldbeck et al., 2007). 특히 초기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이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이며, 성장의 기회와 더불어 어려움과 문제 발생 가능성이 함께 찾아올 수 있는 시기인 만큼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기에(엄선영, 이강이, 2012)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기 청소년기는 또래관계가 더욱 중요시되면서 부모에 대한 애착행동과 상호작용은 줄어들게 되지만 여전히 부모의 중요성은 강조된다(Dwyer, 2005). 즉, 초기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와 가정환경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중에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기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김선미 외, 2024; 이서연, 2022; Lavrič & Naterer, 2020)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양육태도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행동과 태도(Becker, 1964)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갖는 내적인 신념과 가치를 반영한다(권유정 외, 2022; 박은민, 백서희, 2017).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부모가 자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등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도움이 되는 반면(Salgado et al., 2021), 부모의 적절한 지도와 보호가 지원되지 않는 등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일상이 불만스럽게 느껴져 삶의 만족도가 감소될 수 있다(송순만, 백진아, 2016). 

      최근까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으며(김철원, 2024; 유계환, 2021; 조성남, 2021; Stavrulaki et al., 2021),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의 경우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조예진 외, 2015). 이는 자녀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함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욱 존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모 양육태도의 변화양상에 주목해야 함을 의미한다(이서연,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변화양상과 더불어 이것이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즉,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오늘날의 10대 청소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어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고 불리는(권유정, 임지영, 2021; Prensky, 2001)만큼 디지털 미디어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023년 40.1%로 유아동 25.0%, 성인 22.7%, 60대 13.5%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특히 급간 별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42.1%)이 고등학생(36.0%)보다 스마트폰 의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있는 것으로 보고되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초기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의존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의존은 청소년의 주의집중(박이슬 외, 2022; Park & Lee, 2022), 학교생활 적응(이영민, 권성연, 2021), 우울(Sarman & Çiftci, 2024), 사회적 위축(김미혜 외, 2021)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초기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의존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앞서 언급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김재윤 외, 2020; 박은혜, 김영희, 2022; 유계환, 서상숙; 2022), 이는 지속적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경험한 청소년은 자신의 내적 결핍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가상공간에 의존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에 이를 수 있다(Blaszczynski & Nower, 2002).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인하여 충분한 정서적 지지와 만족을 얻지 못할 경우, 이들은 가상세계의 대인관계에 몰두하게 되고, 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점점 더 몰입하게 만들어 과의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김선미 외, 2022). 이렇듯 선행연구들은 초기 청소년기에 청소년들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에 의존한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어(이지수, 안현선, 2024; Xiao et al., 2024),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성장과 발달의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를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김소연 외, 20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의 변화양상과 더불어 이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스마트폰 의존 문제는 초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의존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최혜선(2021), 고진희와 김상미(2020) 등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은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요소로 신체적 건강 및 정서적 문제(안재경, 2023)를 고려하였을 때, 스마트폰 의존은 시력 저하, 거북목 현상, 손목터널증후군(강혜성, 기쁘다, 2021; 이태영, 송병호, 2017), 우울 및 자아존중감 저하(김호성, 황정하, 2022; Mun, 2024), 대인관계 어려움의 및 사회적 고립(김지영, 이혜경, 2020) 등에 영향을 주기에 스마트폰 의존이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경험하고 있는 초기 청소년은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의존은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관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급격한 발달을 맞이하는 청소년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변화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인 간의 관계 양상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종단적인 관점에서 변인 간의 명확한 관계를 추론하고 영향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김선미 외, 2024; 조예진 외, 2015). 또한, 생애과정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경험은 그 이전 시기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시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Johnson et al., 2011).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심리적 변화가 급변하게 나타날 수 있기에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연구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정윤화 외, 2018; Proctor et al., 2009). 선행연구에 따르면(김윤희, 김현숙, 2016; Leung et al., 2004; Bae et al., 2024),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초기 청소년의 삶 만족도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함께 이와 관련된 요인을 함께 종단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있고(박병선, 2019; Marquez, 2024), 수면의 질은 스마트폰 의존(최홍일, 정현주, 2023; de Sá et al., 2023) 및 삶의 만족도(김예성, 김은정, 2021)와 관련이 있으며, 학업성취도는 스마트폰 의존(박지우, 임규연, 2021) 및 삶의 만족도(이영민, 2022)와 유의한 관계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성별, 학업성취도 및 수면의 질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초기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스마트폰 의존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의존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및 상담 현장에서도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스마트폰 의존 및 삶의 만족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에서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3차-5차(2020년~2022년) 3개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값을 제외하고 3차년도(초6)에서 5차년도(중2)까지 분석하고자 하는 모든 조사항목에 모두 응답한 남학생 978명(49.9%), 여학생 982명(50.1%) 총 1,960명의 초기 청소년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개발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등과 같이 총 6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거부(예: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강요(예: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비일관성(예: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 하위요인은 4개의 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와 같이 Likert식 4점 척도에 의해 평정되었다. 총점이 높을수록 초기 청소년은 부모가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하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3차년도 .87, 4차년도 .88, 5차년도 .88로 나타났다.

        

        
          2) 스마트폰 의존
          스마트폰 의존은 김동일 등(2012)이 개발한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해당 척도는 성인용이나 문항 내용이 청소년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으며,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청소년이 사용하기에도 적합(안영미 등, 2022)하다고 알려져 있다. 총 15문항(예: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와 같이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마트폰 의존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3차년도 .89, 4차년도 .86, 5차년도 .86으로 나타났다.

        

        
          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iener 등(1985)의 삶의 만족 척도(the life satisfaction scale)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팀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개의 문항(예: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와 같이 Likert식 4점 척도에 의해 평정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삶의 만족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3차년도 .81, 4차년도 .82, 5차년도 .81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김예성, 김은정, 2021; 김윤희, 김현숙, 2016; 박지우, 임규연, 2021; 이영민, 2022; 최홍일, 정현주, 2023)을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의 성별, 학업성취도 및 수면의 질을 본 연구의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을 1, 여학생의 경우 0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였으며, 수면의 질은 단일 문항으로 매우 못 잔다(1점)~매우 잘 잔다(4점)와 같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학업성취도는 전 과목 성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단일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못함(1점)~매우 잘함(5점)과 같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특성 및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스마트폰 의존과 삶의 만족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스마트폰 의존 및 삶의 만족도의 변화 양상을 추정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변인들의 변화와 개인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검증하였고, 연구모형은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X2, TLI, CFI, RMSEA)를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의존의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user-defined estimand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석에서의 유의 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및 삶의 만족도의 발달궤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에서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본 분석에 앞서 각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과 관계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와 일반적인 경향
            (N=1,960) 

          
          

        

        
          
            
              	
              	1
              	2
              	3
              	4
              	5
              	6
              	7
              	8
              	9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1. 1차년도
            	1
            	
            	
            	
            	
            	
            	
            	
            	
          

          
            	2. 2차년도
            	.43***
            	1
            	
            	
            	
            	
            	
            	
            	
          

          
            	3. 3차년도
            	.36***
            	.41***
            	1
            	
            	
            	
            	
            	
            	
          

          
            	스마트폰
의존
            	4. 1차년도
            	.43***
            	.19***
            	.12***
            	1
            	
            	
            	
            	
            	
          

          
            	5. 2차년도
            	.22***
            	.30***
            	.16***
            	.50***
            	1
            	
            	
            	
            	
          

          
            	6. 3차년도
            	.18***
            	.18***
            	.25***
            	.38***
            	.47***
            	1
            	
            	
            	
          

          
            	삶의
만족도
            	7. 1차년도
            	-.27***
            	-.16***
            	-.11***
            	-.30***
            	-.20***
            	-.14***
            	1
            	
            	
          

          
            	8. 2차년도
            	-.19***
            	-.17***
            	-.15***
            	-.20***
            	-.26***
            	-.18***
            	.46***
            	1
            	
          

          
            	9. 3차년도
            	-.16***
            	-.13***
            	-.21***
            	-.18***
            	-.18***
            	-.26***
            	.39***
            	.43***
            	1
          

          
            	
              M
            
            	2.12
            	2.06
            	2.07
            	2.12
            	2.11
            	2.18
            	2.87
            	2.75
            	2.69
          

          
            	
              SD
            
            	.56
            	.52
            	.52
            	.54
            	.46
            	.45
            	.52
            	.54
            	.54
          

          
            	왜도
            	.38
            	.38
            	.33
            	.11
            	.07
            	.03
            	-.33
            	-.22
            	-.14
          

          
            	첨도
            	-.15
            	.28
            	.09
            	-.53
            	-.08
            	.37
            	.77
            	.50
            	.56
          

        

        
          
            ***p<.00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평균은 3차년도 2.12점(SD=.56), 4차년도 2.06점(SD=.52), 5차년도 2.07점(SD=.52), 스마트폰 의존의 평균은 3차년도 2.12점(SD=.54), 4차년도 2.11점(SD=.46), 5차년도 2.18점(SD=.45), 삶의 만족도 평균은 3차년도 2.87점(SD=.54), 4차년도 2.75점(SD=.54), 5차년도 2.69점(SD=.54)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상분포의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각 변인의 왜도 값은 -.33~-.38, 첨도 값은 -.53~.77로 나타났다. 본 자료는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적정한 값(왜도 절댓값 2 미만, 첨도 절대값 4 미만)을 보였기에(Hong et al., 2003)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과 정적상관(r=.12∼.43)을 보이는 반면, 삶의 만족도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r=-.27∼-.11). 이와 더불어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은 삶의 만족도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0∼-.14). 

        다음으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및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경향성을 확인하고자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살펴보았다. 각 변인에 대한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의 모형 적합도 및 초기치와 변화율의 추정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선정된 연구변인들 모두 무변화모형보다 선형변화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모두 TLI, CFI, RMSEA 등 적합도 지수가 모델 적합도 판단 기준인 TLI, CFI .90 이상, RMSEA는 .08 이하(우종필, 2012)를 충족하였으나, 선형변화모형이 TLI, CFI 더 크고, RMSEA 값이 더 작기에 선형변화모형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삶의 만족도는 선형변화모형만이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스마트폰 의존의 경우 무변화와 선형변화모형의 RMSEA가 모두 .1보다 컸으나, 이는 자유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CFI와 TLI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홍세희, 2000) 선형변화모형이 TLI, CFI 값이 더 큰 것과 평균의 변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김선미 외, 2022) 선형변화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2. 
				
          

          
            연구변인의 변화모형 적합도
          
          

        

        
          
            
              	
              	
              	
                χ
                2
                /df
              
              	TLI
              	CFI
              	RMSEA
              	평균
              	분산
              	공분산
            

            
              	초기값
              	변화율
              	초기값
              	변화율
            

          
          
            	부정
양육
태도
            	무변화
            	6.643
            	.980
            	.974
            	.054
            	2.079***
            	-
            	.113***
            	-
            	-
          

          
            	선형 변화
            	6.361
            	.981
            	.994
            	.052
            	2.106***
            	-.024***
            	.144***
            	.014*
            	-.020**
          

          
            	스마트폰
의존
            	무변화
            	22.416
            	.943
            	.924
            	.105
            	2.134***
            	-
            	.103***
            	-
            	-
          

          
            	선형 변화
            	21.324
            	.946
            	.982
            	.102
            	2.099***
            	.033***
            	.156***
            	.019***
            	-.032***
          

          
            	삶의
만족도
            	무변화
            	50.095
            	.848
            	.797
            	.158
            	2.772***
            	-
            	.119***
            	-
            	-
          

          
            	선형 변화
            	7.568
            	.980
            	.993
            	.058
            	2.867***
            	-.090***
            	.149***
            	.018**
            	-.020**
          

        

        
          
            *p<.05, **p<.01, ***p<.001
          

        

        

        다음으로 선형변화모형에 따른 연구변인의 변화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연구변인의 평균 초기값과 변화율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변화율의 평균만큼 감소하는 반면, 스마트폰 의존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산이 유의하여 연구변인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대한 개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분산의 경우 모든 연구변인에서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이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값이 작으면 변화율이 크고 초기값이 클 경우 변화율이 작음을 의미한다. 즉, 부모가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높게 지각했던 청소년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은 느리게 증가하는 반면, 낮게 지각했던 청소년은 부정적 양육태도가 빠르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높은 스마트폰 의존을 보였던 청소년은 그 증가율이 느린 반면, 낮은 스마트폰 의존을 보였던 이들은 스마트폰 의존이 빠르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았던 청소년은 삶의 만족도가 빠르게 감소한다고 보고하는 반면, 삶의 만족도가 낮았던 청소년은 삶의 만족도가 느리게 감소한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3>과 같이 TLI는 .906, CFI .949, RMSEA .057로 모델 적합도 판단 기준인 TLI, CFI .90 이상, RMSEA는 .08 이하(우종필, 2012)를 충족하였기에 본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연구모형 적합의 적합도
          
          

        

        
          
            
              	
              	χ2(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7.312
            	.000
            	.906
            	.949
            	.057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표 4>, <그림 2>와 같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값은 스마트폰 의존 초기값(β=.533, p<.001)에 정적 영향을, 스마트폰 의존 변화율(β=-.149, p<.05)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β=-.221, p<.001)에는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변화율은 스마트폰 의존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18, p<.001). 스마트폰 의존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β=-.252, p<.001)과 변화율(β=-.223, p<.05)에 부적 영향을 주었고, 스마트폰 의존의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605, p<.05).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값
            	→
            	스마트폰 의존 초기값
            	.517***
            	.533
            	.035
            	14.589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값
            	→
            	스마트폰 의존 변화율
            	-.055*
            	-.149
            	.025
            	-2.255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변화율
            	→
            	스마트폰 의존 변화율
            	.517***
            	.618
            	.075
            	6.585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값
            	→
            	삶의 만족도 초기값
            	-.202***
            	-.221
            	.042
            	-4.88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값
            	→
            	삶의 만족도 변화율
            	 -.027
            	-.086
            	.029
            	-.949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변화율
            	→
            	삶의 만족도 변화율
            	 -.159
            	-.223
            	.145
            	-1.094
          

          
            	스마트폰 의존 초기값
            	→
            	삶의 만족도 초기값
            	-.237***
            	-.252
            	.046
            	-5.194
          

          
            	스마트폰 의존 초기값
            	→
            	삶의 만족도 변화율
            	 -.073*
            	-.223
            	.034
            	-2.138
          

          
            	스마트폰 의존 변화율
            	→
            	삶의 만족도 변화율
            	-.516*
            	-.605
            	.223
            	-2.315
          

        

        
          
            *p<.05, ***p<.001
          

        

        

        
          
          

          그림 2. 
				
          

          
            연구모형의 표준화 계수
          
          

          

        

        즉,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6학년 때 높게 보고했던 초기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의존을 높게 보고한 반면, 삶의 만족도는 낮았으며, 스마트폰 의존이 높은 초기 청소년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에 이르는 동안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증가율이 클수록 스마트폰 의존은 증가율은 커지는 반면, 스마트폰 의존의 정도가 커질수록 이들의 삶의 만족도의 증가 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Amos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총 간접효과(total indirect effect)만을 제시하여 개별 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추정할 수 없기에(김진희 외, 2022) AMOS user-defined estimand를 사용하여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초기값은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초기값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B=-.123, p<.01)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의 초기값은 이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변화율은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변화율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B=-.267, p<.05)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의 변화율은 이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변화율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B
              
              	
                SE
              
              	BC 95% CI
            

            
              	Lower
              	Upper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값
            	→
            	스마트폰 의존 초기값
            	→
            	삶의 만족도 초기값
            	-.123**
            	.028
            	-.167
            	-.078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값
            	→
            	스마트폰 의존 초기값
            	→
            	삶의 만족도 변화율
            	-.038
            	.033
            	-0.85
            	-.004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값
            	→
            	스마트폰 의존 변화율
            	→
            	삶의 만족도 변화율
            	.029
            	.035
            	.000
            	.087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변화율
            	→
            	스마트폰 의존 변화율
            	→
            	삶의 만족도 변화율
            	-.267*
            	.340
            	-.934
            	-.101
          

        

        
          
            *p<.05, **p<.01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3차년도(초6)부터 5차년도(중2)의 3개년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 및 삶의 만족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의존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스마트폰 의존 및 삶의 만족도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는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의존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의 부정적 양육경험(조예진 외, 2015), 비일관적 양육태도(김선미 외, 2022)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감소 추이를 보였다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기에 진입한 자녀를 둔 부모가 이전 시기에 비해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을 보이는 자녀의 발달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들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는 경향이 커지기에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역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한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들(김선미 외, 2024; Shek & Liu, 2014)과 일치한 결과이며, 특히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시기 동안 삶의 만족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진다고 보고한 연구(김안나, 김효진, 201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은 심리적 건강 상태 수준이 높고(Suldo & Huebner, 2006), 미래의 삶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니며(서경현 외, 2014), 특히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향후 성인기 삶의 만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정윤화 외, 2018; Marion et al., 2013).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기의 삶 만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반면, 스마트폰 의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고 보고한 연구(이지수, 안현선, 2024; 최여란, 진종호, 2024)와 일치한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초기 청소년은 환경적 변화에 따라 더욱 많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스마트폰 의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학령 전환기 청소년(초1, 초4, 중1, 고1)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중학생이 전체 40%를 차지하였다(박효령, 2024.7). 이처럼 초기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의존 문제는 매우 심각하므로, 초기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값은 스마트폰 의존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 청소년기에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스마트폰 의존 수준은 높은 반면,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김재윤 외, 2020; 유계환, 서상숙, 2022), 삶의 만족도(김선미 외, 2024; 유계환, 2021)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 의존 초기값 역시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선행연구들(고진희, 김상미, 2020; 최혜선, 2021)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의존 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기 자녀 이해, 부모-자녀 소통 증진 방법 등과 관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초기 청소년기를 맞은 자녀를 둔 부모가 이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과 학교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지도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변화율은 스마트폰 의존 변화율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증가폭이 클수록 이들의 스마트폰 의존의 증가폭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김선미 외(2024)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스마트폰 의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이며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초기 청소년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반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변화율이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있어 교사 및 또래 등 가정 외의 다양한 대인관계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스마트폰 의존 변화율의 경우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의존의 증가폭이 클수록 이들의 삶의 만족도의 증가폭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의존이 장기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이정인(202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의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는 초기 청소년들이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탐색하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이들이 스마트폰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은 이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양육태도의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의존 초기값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는 초기 청소년이 부모가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높게 지각할수록 스마트폰 의존 경향이 높아지고, 이는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반대로 긍정적 양육태도에 주목하여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과의존 수준이 낮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증진된다고 보고한 횡단연구(박봉환, 2023)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스마트폰 의존 변화율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변화율에 삶의 만족도 변화율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6학년 시기부터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변화가 이들의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증가폭이 커질수록 스마트폰 의존 증가폭 역시 증가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만족도 증가폭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의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학교 및 상담 현장에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의존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상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마트폰 의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활성화가 요구되며, 특히 가정에서 부모는 자신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미래를 그려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통해 올바른 양육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지양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스마트폰 의존, 그리고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스마트폰 의존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의존이라는 문제 행동을 유발하며, 이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발견은 초기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의 핵심적 역할을 재차 확인시켜준다. 또한, 본 연구는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여 초기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적절한 교육과 개입을 통해 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 의존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상이할 수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각각 독립적으로 살펴본다면 더욱 풍성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의존 및 삶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가정 변인에 초점을 두었으나 청소년기에는 또래, 선후배, 교사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즉, 초등학교 6학년 시점부터 중학교 2학년 시점까지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스마트폰 의존 및 삶의 만족도의 발달궤적 및 스마트폰 의존의 종단적 매개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기 진입을 위하여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고, 이들의 삶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초기 청소년과 더불어 중기, 후기 등 청소년기를 확장하여 살펴본다면 더욱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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